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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5억 년 전에 시작된 ‘캄브리아기 생명 대폭발’은 초기 생물들의 다양성을 큰 폭으로 증가시킨 

지질학적 사건으로, 이후 화석 기록에서의 생물들은 캄브리아기 이전과는 달리 형태학 및 

생태학적으로 복잡한 형태를 보이게 된다. 초기 생명의 진화 연구는 고생물학뿐 아니라 대중의 

관심과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주제이며 90년대 이후 버제스 셰일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캄브리아기 지층에서 활발하게 수행되고 있다. 캄브리아기 보존화석산지 중 하나인 Sirius 

Passet은 북위 82도로 지구상에서 최북단 육상지역인 북그린란드에 위치하며 북극점에서 불과 

800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미답 지역이다. Sirius Passet은 일반적인 화석의 보존 방식과는 

달리, 생물의 경질부뿐 아니라 연질부도 보존되어 있어 초기 생물의 형태를 추정하기에 용이하다. 

또한 북그린란드 및 동그린란드 일대에 노출된 캄브리아기 탄산염 퇴적층에서는 캄브리아기 

생물의 외골격 파편들이 인산염으로 치환된 ‘작은 껍질 동물군’들이 다수 산출되어, 당시 

생물들의 외형적 특징을 짐작케 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린란드에서 획득한 화석 데이터 

연구를 통해 캄브리아기 생물들의 초기 진화가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되었는지를 재구성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